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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과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는 동시에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

에는 바람직한 식습관 및 균형잡힌 적절한 식사 섭취를 통

하여 신체적 성장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의 적절한 영양상태 및 건강한 식습관은 그

시기의 성장 및 발달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의 건강

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생활양식과 식습관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1 그

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은 아침결식, 패스트푸드 및 가공식

품의 과다 섭취, 고열량 및 저영양 식품의 섭취, 야식 및 식

사시간의 불규칙 등과 같은 부적절한 식사습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

청소년기 식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체형인식

정도, 그에 따른 체중조절 시도 (식사방법 및 식사량의 변

형 등), 가공식품 및 편의식품의 다양화, 학업의 과중으로

인한 시간 부족 등이 있다.6,7 특히 학교 및 방과 후 과외활

동 등으로 인하여 하루 중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

부분이며 과거에 비해 식품 선택이 자유로워진 중, 고등학

생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식생활 문제점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8,9

식습관은 식품 공급의 다양화, 제공되는 식품 범위의 다

양성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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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일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적연구에 의하

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침식사의 질이 감소하였다고

하였으며,10 단면연구에서도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아침 결식률이 높으며, 식품 섭취의 다양성도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11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의 과

중으로 인한 시간 부족 및 스트레스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식품 섭취 양상이 중학생 때와는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영양소 섭취상태 및 식습관의 비교가 이

루어지고 있을 뿐,11-13 청소년에서 연령군간 식품 섭취의

다양성에 대해 대규모 국가 단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식사는 일상에서 신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적절

히 공급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건강유지 및 증진의 필수적

인 요소이다. 바람직한 식사는 다양하고 적절한 양의 식품

과 음식의 공급을 통해 신체의 기능유지 및 건강증진에 필

요한 수많은 영양소와 생리활성물질 등을 공급하는 것이

다. 특히 식사에서는 특정 영양소만을 포함한 식품이 아닌

영양성분과 비영양성분 모두를 포함한 식품의 형태로 섭

취하기 때문에,14 다양한 식품의 섭취는 식사의 질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사

의 다양성을 폭넓게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단위 대규모의 데이터 (2010~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을 대

상으로 식생활 및 식품 섭취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성별

연령군 (12~14세, 15~18세)에 따라 일반사항, 영양소 섭취,

식품 섭취의 다양성 (식품군별 섭취량, 식품군별 섭취 식품

가짓수, 식사별 섭취량, 섭취 음식 가짓수, 식품 가짓수, 식

품군점수 및 주요 식품군 섭취패턴)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

나라 청소년의 식품 섭취 다양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자료 중

2010~2012년까지의 원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남

녀 청소년에서 영양소 섭취 및 식사의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각각 12~14세와 15~18세로

연령군을 분류한 후 일반사항, 식습관, 영양소 섭취 및 식사

다양성 관련 변수를 비교하였다. 2010~2012년 국민건강영

양조사의 대상자는 총 31,596명 (2010년 10,938명, 2011년

10,589명, 2012년 10,069명)이었으며, 조사된 건강설문, 검

진 및 영양조사 중 1개 이상의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25,533명 (2010년 8,958명, 2011년 8,518명, 2012년 8,057

명)이었다. 이 중 만 12~18세이면서, 본 연구의 변수인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영양소 섭취량 문항에 결측치가 없는 자

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때 극단적인 식품 섭취량에 의한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섭취한 에너지가 500 kcal/day 미만

이거나 5,000 kcal/day 이상인 자는 제외하였다. 위의 조건

에 해당하는 대상자인 총 1,555명 (남학생 836명, 여학생

719명)의 대상자가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조사

데이터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 수행된 연구에서 수집되었다 (승인번호: 2010-02CON-

21-C, 2011-02CON-06-C, 2012-01EXP-01-2C). 

연구도구 및 자료수집방법

일반사항, 신체계측 및 식습관 조사

연령, 성별에 대한 정보는 건강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얻

어졌으며,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와 같은 신

체계측치는 검진조사 결과를 통해 얻어져 분석하였다. 국

민건강영양조사의 검진조사시 BMI는 체중 (kg)을 신장

(m2)으로 나누어 계산되었다. 아침 결식 여부, 영양교육 수

혜 경험 및 외식 빈도와 같은 식습관에 대한 정보는 영양조

사 항목 중 식생활조사를 통해 얻어졌다.

식사섭취조사 및 섭취 상태 평가

본 연구에 활용된 영양소 및 식품 섭취량은 개인별 24시

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조사된 영양조사 결과이며, 본 연구

에서는 영양조사 부문 원시데이터를 사용하여 식품 및 영

양소의 섭취량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섭취 열량의

차이가 영양소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섭취 열량 1,000 kcal당 영양소 섭취량 (섭취 밀도)을 분석

하였으며,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으로부터 섭취하는 열

량 비율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별 영양섭취

기준 대비 섭취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연령층

에 부합하는 권장섭취량 (열량의 경우는 열량 필요추정량,

칼륨의 경우는 충분섭취량 사용)을 사용하여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 비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식품 섭취량 분석시,

식품군의 분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

의 식품군 분류 2의 기준에 따라 17군 (곡류 및 그 제품, 감

자 및 전분류, 당류 및 그 제품, 두류 및 그 제품, 종실류 및

그 제품, 채소류, 버섯류, 과실류, 육류 및 그 제품, 난류, 어

패류, 해조류, 유류 및 그 제품, 유지류, 음료 및 주류, 조미

료류 및 기타)으로 나누어 섭취량을 분석하였다.

식사 다양성 평가

식품 섭취의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품군별 섭취한 가짓수를 분석하였다. 이 때 동일한 식품

이지만 섭취한 식품의 상표명이 다를 경우 다른 식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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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용 식품명이 동일하고 수분

함량이 유사하여 섭취량 산출시 합산이 가능한 식품을 묶

어 1개 식품으로 분류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의 식품코드 2). 이 때 식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

기 위해 동일 식품의 다른 음식, 다른 조리법이라도 같은 식

품일 경우에는 한 가지 식품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였다.15

또한 식사별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해 끼니별 식품 수, 식품

량 및 음식 수를 산출하였다.

식사를 식품군별로 다양하게 섭취하였는지 평가하기 위

하여 식품군점수 (dietary diversity score, DDS)와 주요 식

품군 섭취패턴 (food group intake pattern)을 분석하였다.

식품군점수는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사의 질 평가에

적절한 식품군의 조성을 연구하여 보고한 Um 등의 선행

연구16를 참고하여, 식품을 곡류군 (전분 포함), 육류군 (육

류, 어패류, 난류, 두류 포함), 우유 및 유제품군, 과일군, 채

소군 및 유지류군으로 나누어 1일에 여섯 가지 식품군을

최소량 이상 섭취하면 6점을 부여하고 한 군이 빠질 때마

다 1점씩 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이 때 최소량 기준

은 곡류와 유제품에서 쌀, 밀가루, 치즈와 같은 고형식품은

15 g, 우유와 요구르트 같은 액체식품은 30 g, 육류와 채소

류, 과일류 중 살코기, 사과, 시금치와 같은 고형식품은 30

g, 두유 및 오렌지주스와 같은 액체식품은 60 g으로, 유지

류는 5 g으로 정했다. 식품군별 섭취패턴은 GMVFDO

(grain, meat, vegetable, fruit, dairy and oil food group)로

도 나타내며, 식품군점수에서 분류된 여섯가지 식품군을

최소량 이상 섭취하였으면 1, 섭취하지 못한 경우는 0으로

하여 조합을 만들어 분류한 것이다.17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을 위해 SAS 9.3 version을 이

용하였다.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시 사용된 방법

과 동일하게 각 개인별 가중치가 적용된 survey procedure

를 통해 집락추출 변수 (Psu), 분산추정층 (Kstrata)을 이용

한 기술적 통계처리를 실시하였으며, 이 때 표준오차는

Taylor series의 linearization variance estimation method로

계산되었다. 연령군별 (12~14세 vs. 15~18세) 군간 영양소

및 식품 섭취 상태, 식습관, 식사의 다양성 변수에 대한 내

용을 빈도와 평균으로 제시하였다. 연령군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군간 신체계측치, 식습관, 영

양소 섭취 및 식사 다양성 관련 변수의 유의성을 검정하였

으며, 빈도에 대한 유의성은 Rao-Scott chi-square 방법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결 과

성별, 연령별 일반사항 및 식습관 비교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연령에 따른 신체계측치, 식습관

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령은

12~14세군은 13.03세, 15~18세군은 16.42세였으며 (p <

0.0001), 남녀 모두 12~14세군에 비해 15~18세군에서 유

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p < 0.0001). 체질량지수를 분

석한 결과 12~14세군과 15~18세군에서 각각 20.36 kg/m2,

21.50 kg/m2으로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 <

0.0001), 이는 남학생 (p = 0.0012)과 여학생 (p < 0.0001)

에서 같은 양상을 보였다. 

식습관 조사 중 아침결식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12~

14세군의 경우 아침결식자의 비율이 13.54%로 15~18세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etary habits of the subjects

Sex Total (n = 1,555)

Boys (n = 836)

p value

Girls (n = 719)

p value
12 ~ 14 y

 (n = 822)

15 ~ 18 y

 (n = 733)
p value12 ~ 14 y

 (n = 450)

15 ~ 18 y

 (n = 386)

12 ~ 14 y

 (n = 372)

15 ~ 18 y

 (n = 347)

Age (yrs) 12.98 ± 0.051) 16.37 ± 0.07 < .0001 13.09 ± 0.05 16.49 ± 0.07 < .0001 13.03 ± 0.03 16.42 ± 0.05 < .0001

BMI (kg/m2) 20.54 ± 0.23 21.61 ± 0.21 0.0012 20.14 ± 0.19 21.37 ± 0.23 < .0001 20.36 ± 0.16 21.50 ± 0.15 < .0001

Dietary habits

 Breakfast skipper (%) 12.492) 21.34 0.0029 14.81 25.36 0.0040 13.54 23.16 < .0001

 Experience of nutritional

 education

17.88 11.96 0.0352 18.31 10.93 0.0181 18.07 11.49 0.0020 

 Frequency of meal-outing

 >= 1/d 21.87 51.88 - 21.28 47.20 - 21.60 49.77 -

 3 ~ 6/w 77.42 45.08 78.55 50.08 77.93 47.34 

 1 ~ 2/w - 0.61 - 1.38 - 0.96 

 <= 3/m 0.71 2.42 0.17 1.34 0.46 1.93 

1) Mean ± SE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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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3.16%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p <

0.0001). 이는 남학생 (p = 0.0029)과 여학생 (p = 0.0040)

에서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 남녀 모두 15~18세군에서

12~14세군에 비해 아침결식자의 비율이 높은 결과를 나타

내었다. 영양교육 수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14세군이

18.07%로 15~18세군의 11.49%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20). 또한 외식 빈도를 조사한 결과

12~14세군에서는 주 3~6회가 77.93%로 가장 높고, 그 다

음으로는 일 1회 이상 (21.60%)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15~18세군에서는 일 1회 이상 (49.77%), 주 3~6회 (47.34%)

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영양소 섭취량 비교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연령에 따라 열량 및 열량 섭취

1,000 kcal당 영양소 섭취량 (열량 밀도)에 대해 분석한 결

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12~14세군과

15~18세군에서 1일 열량 섭취량은 각각 2,296.81 kcal,

2,517.82 kcal로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해 유의적으

로 높은 열량 섭취를 보였다 (p = 0.0021). 또한 열량 섭취

1,000 kcal당 영양소 섭취량 분석 결과, 단백질 (p =

0.0086), 비타민 B1 (p = 0.0324), 나이아신 (p = 0.0227) 및

나트륨 (p = 0.0344) 섭취 밀도에서는 15~18세군이 12~14

세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탄수화물 (p =

0.0125) 섭취 밀도는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해 유의

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12~14세군과

15~18세군에서 1일 열량 섭취량은 각각 1,974.28 kcal,

1,865.27 kcal로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지방 (p = 0.0494)의 섭취 밀도에서는 15~18세군이 12~14

세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인 (p = 0.0426)의 경우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섭취 밀

도를 보였다. 남녀를 합친 전체대상자에서 12~14세군과

15~18세군의 1일 열량 섭취량은 각각 2,145.66 kcal,

2,217.45 kcal로 연령에 따른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 (p = 0.0069)의 섭취 밀도에서는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탄수화물 (p = 0.0063)의 섭취 밀도에서는 15~18세

군이 12~14세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부터의 섭

취 열량을 분석한 결과, 12~14세군은 63.67 : 14.22 :

22.19, 15~18세군은 61.82 : 14.60 : 23.59로 12~14세군이

15~18세군에 비해 탄수화물 (p = 0.0063)로부터 섭취하는

열량의 비율은 유의적으로 높은 반면, 지방 (p = 0.0069)으

로부터 섭취하는 열량의 비율은 유의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 남학생에

Table 2. Daily nutrient intake of the subjects

Sex Total (n = 1,555)

Boys (n = 836)
p 

value

Girls (n = 719)
p 

value

12 ~ 14 y

 (n = 822)

15 ~ 18 y

 (n = 733)

p 

value12 ~ 14 y

 (n = 450)

15 ~ 18 y

 (n = 386)

12 ~ 14 y

 (n = 372)

15 ~ 18 y

 (n = 347)

Energy (kcal) 2,296.81 ± 47.481) 2,517.82 ± 54.23 0.0021 1,974.28 ± 43.41 1,865.27 ± 43.88 0.0671 2,145.66 ± 33.50 2,217.45 ± 36.80 0.1562 

(/1,000 kcal) (/1,000 kcal) (/1,000 kcal)

Protein (g) 35.19 ± 0.48 37.40 ± 0.67 0.0086 36.02 ± 0.61 35.44 ± 0.71 0.5381 35.56 ± 0.39 36.51 ± 0.53 0.1597 

Fat (g) 24.61 ± 0.53 26.00 ± 0.60 0.0827 24.70 ± 0.55 26.45 ± 0.72 0.0494 24.66 ± 0.39 26.21 ± 0.47 0.0069 

Carbohydrate (g) 159.19 ± 1.47 153.69 ± 1.69 0.0125 159.13 ± 1.52 155.55 ± 2.01 0.1598 159.17 ± 1.12 154.54 ± 1.37 0.0063 

Fiber (g) 2.60 ± 0.07 2.57 ± 0.08 0.7126 2.69 ± 0.09 2.77 ± 0.10 0.5168 2.64 ± 0.06 2.66 ± 0.07 0.8316 

Vitamin A (mg) 376.05 ± 35.59 406.79 ± 62.86 0.6653 303.32 ± 20.98 333.56 ± 16.37 0.2653 342.42 ± 22.65 372.93 ± 34.37 0.4567 

Vitamin B1 (mg) 0.68 ± 0.01 0.72 ± 0.01 0.0324 0.69 ± 0.02 0.67 ± 0.02 0.3043 0.68 ± 0.01 0.70 ± 0.01 0.4312 

Vitamin B2 (mg) 0.65 ± 0.01 0.63 ± 0.01 0.2230 0.63 ± 0.01 0.64 ± 0.02 0.8124 0.64 ± 0.01 0.63 ± 0.01 0.4926 

Niacin (mg) 7.46 ± 0.13 7.95 ± 0.16 0.0227 7.72 ± 0.15 7.66 ± 0.16 0.7580 7.58 ± 0.11 7.81 ± 0.11 0.1227 

Vitamin C (mg) 43.79 ± 2.65 39.91 ± 2.16 0.2408 47.47 ± 3.55 49.25 ± 3.38 0.6964 45.52 ± 2.29 44.21 ± 2.00 0.6406 

Calcium (mg) 242.84 ± 8.40 224.76 ± 7.14 0.1044 239.95 ± 7.65 231.65 ± 7.99 0.4118 241.57 ± 5.72 227.91 ± 5.53 0.0669 

Phosphrous (mg) 561.50 ± 7.21 563.36 ± 8.42 0.8649 567.62 ± 8.60 544.84 ± 8.25 0.0426 564.18 ± 5.69 554.90 ± 6.30 0.2577 

Sodium (mg) 1,900.70 ± 44.11 2,046.13 ± 52.46 0.0344 1,985.53 ± 55.46 1,928.32 ± 56.86 0.4753 1,938.69 ± 37.41 1,992.49 ± 40.24 0.3274 

Potassium (mg) 1,208.69 ± 22.19 1,226.52 ± 23.97 0.5680 1,245.38 ± 24.78 1,261.07 ± 28.42 0.6786 1,225.64 ± 17.36 1,242.51 ± 19.41 0.5144 

Iron (mg) 6.01 ± 0.23 6.44 ± 0.30 0.2594 6.21 ± 0.27 5.92 ± 0.24 0.4003 6.10 ± 0.20 6.20 ± 0.19 0.7023 

Distribution       

% Carbohydrate 63.68 ± 0.59 61.48 ± 0.68 0.0125 63.65 ± 0.61 62.22 ± 0.80 0.1598 63.67 ± 0.45 61.82 ± 0.55 0.0063 

% Protein 14.08 ± 0.19 14.96 ± 0.27 0.0086 14.41 ± 0.24 14.18 ± 0.28 0.5388 14.22 ± 0.16 14.60 ± 0.21 0.1597 

% Fat 22.15 ± 0.47 23.40 ± 0.54 0.0827 22.23 ± 0.50 23.81 ± 0.65 0.0494 22.19 ± 0.36 23.59 ± 0.43 0.0069 

1) Mean ±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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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2~14세군이 탄수화물 (p = 0.0125)로부터 섭취하는

열량의 비율이 15~18세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반면,

단백질 (p = 0.0086)로부터 섭취하는 비율은 유의적으로

낮았고, 여학생에서는 12~14세군에서 지방 (p = 0.0494)으

로부터 섭취하는 열량의 비율이 15~18세군에 비해 유의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영양소별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

율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12~14세군의 경우 비

타민 B2 (p = 0.0244)와 철 (p = 0.0376)에서 15~18세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 (p = 0.0275)의 경우 12~14세군이

15~18세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

율을 보이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성별, 연령별 식품군별 섭취량 비교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연령에 따라 식품군별 섭취량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12~14세군과 15~18세군에서 1일 식품 섭취량은 각각

Table 3. The percent of RNI1) of the subjects

 

Sex Total (n = 1,555)

Boys (n = 836)

p value

Girls (n = 719)

p value
12 ~ 14 y

 (n = 822)

15 ~ 18 y

 (n = 733)
p value12 ~ 14 y

 (n = 450)

15 ~ 18 y

 (n = 386)

12 ~ 14 y

 (n = 372)

15 ~ 18 y

 (n = 347)

Energy3) 95.70 ± 1.982) 93.25 ± 2.01 0.3817 98.71 ± 2.17 93.26 ± 2.19 0.0671 97.06 ± 1.47 93.26 ± 1.53 0.0751

Protein 162.81 ± 4.15 172.64 ± 5.52 0.1477 159.11 ± 5.07 148.38 ± 5.13 0.1257 161.14 ± 3.26 161.67 ± 4.04 0.9187

Vitamin A 122.10 ± 12.81 113.29 ± 15.12 0.6481 91.39 ± 8.32 101.09 ± 5.50 0.3352 108.21 ± 8.61 107.77 ± 8.66 0.9705

Vitamin B1 140.29 ± 3.98 138.87 ± 4.34 0.8155 125.53 ± 4.69 122.82 ± 3.87 0.6602 133.61 ± 2.97 131.62 ± 3.03 0.6502

Vitamin B2 98.59 ± 2.84 93.01 ± 2.63 0.1302 104.41 ± 3.47 96.46 ± 2.78 0.0727 101.22 ± 2.30 94.57 ± 1.92 0.0244

Niacin 114.29 ± 2.91 118.51 ± 3.56 0.3481 108.47 ± 3.10 102.37 ± 3.50 0.1897 111.65 ± 2.14 111.22 ± 2.64 0.8991

Vitamin C 97.45 ± 5.63 88.41 ± 4.93 0.2108 91.28 ± 6.19 85.83 ± 5.10 0.4618 94.66 ± 4.22 87.24 ± 3.58 0.1559

Calcium 54.92 ± 2.16 61.32 ± 2.15 0.0324 51.95 ± 1.92 52.79 ± 2.03 0.7473 53.58 ± 1.46 57.46 ± 1.55 0.0527

Phosphrous 123.08 ± 3.03 125.45 ± 3.30 0.5932 128.49 ± 3.23 140.33 ± 3.51 0.0122 126.05 ± 2.24 133.61 ± 2.54 0.0275

Potassium4) 78.25 ± 2.17 87.01 ± 2.33 0.0062 69.64 ± 2.01 65.51 ± 1.92 0.1294 74.36 ± 1.52 77.29 ± 1.71 0.2056

Iron 95.65 ± 3.64 103.05 ± 3.91 0.1721 92.20 ± 3.83 64.44 ± 2.68 < .0001 94.09 ± 2.94 85.60 ± 2.63 0.0376

1) Recommended nutrient intake 2) Mean ± SE 3)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4) Adequate intake

Table 4. Food intakes from each food group of the subjects

Sex Total (n = 1,555)

Boys (n = 836)
p 

value

Girls (n = 719)
p 

value

12 ~ 14 y

 (n = 822)

15 ~ 18 y

 (n = 733)

p 

value12 ~ 14 y

 (n = 450)

15 ~ 18 y

 (n = 386)

12 ~ 14 y

 (n = 372)

15 ~ 18 y

 (n = 347)

Total food (g) 1,409.01 ± 36.001) 1,645.92 ± 49.23 < .0001 1,225.33 ± 30.95 1,203.66 ± 31.56 0.6019 1,322.50 ± 23.15 1,442.49 ± 32.00 0.0022 

Cereals (g) 379.19 ± 10.05 386.26 ± 9.66 0.6061 320.45 ± 8.27 276.71 ± 8.13 0.0001 351.72 ± 6.84 335.81 ± 7.00 0.1060 

Potato & Starches (g) 34.61 ± 4.35 34.03 ± 3.41 0.9159 28.04 ± 5.05 36.69 ± 5.81 0.2520 31.63 ± 3.37 35.22 ± 3.31 0.4312 

Sugars & Sweetners (g) 12.25 ± 2.36 11.00 ± 0.92 0.6234 13.65 ± 1.47 15.50 ± 1.99 0.4377 12.92 ± 1.52 13.07 ± 1.01 0.9323 

Pulses (g) 32.29 ± 3.11 35.33 ± 4.25 0.5379 31.86 ± 5.42 22.39 ± 2.58 0.1020 32.02 ± 3.10 29.40 ± 2.54 0.4880 

Nuts & Seeds (g) 1.99 ± 0.32 2.75 ± 0.75 0.3440 1.99 ± 0.41 2.19 ± 0.60 0.7820 1.99 ± 0.26 2.49 ± 0.49 0.3586 

Vegetables (g) 213.38 ± 8.45 253.14 ± 10.93 0.0035 181.06 ± 7.71 177.70 ± 8.94 0.7792 198.17 ± 6.18 218.43 ± 7.49 0.0386 

Fungi & Mushrooms (g) 4.89 ± 0.84 5.93 ± 0.74 0.3493 6.16 ± 1.13 3.46 ± 0.75 0.0379 5.45 ± 0.69 4.80 ± 0.54 0.4373 

Fruits (g) 152.56 ± 16.47 145.28 ± 16.73 0.7446 166.81 ± 15.14 152.43 ± 13.74 0.4413 159.11 ± 11.86 148.61 ± 11.72 0.4820 

Meats (g) 139.69 ± 8.35 199.84 ± 15.32 0.0007 127.49 ± 9.65 120.85 ± 8.40 0.5761 133.64 ± 6.47 163.59 ± 9.93 0.0099 

Eggs (g) 33.63 ± 2.93 40.10 ± 3.25 0.1606 25.74 ± 1.99 25.21 ± 2.45 0.8663 29.94 ± 1.80 33.24 ± 2.08 0.2562 

Fish & Shellfishes (g) 39.30 ± 3.47 43.13 ± 4.41 0.4538 37.60 ± 3.79 31.14 ± 2.94 0.1620 38.45 ± 2.59 37.63 ± 2.74 0.8141 

Seaweeds (g) 3.10 ± 0.55 2.18 ± 0.24 0.1302 3.85 ± 0.94 2.82 ± 0.51 0.2779 3.45 ± 0.63 2.48 ± 0.28 0.1306 

Milks (g) 224.74 ± 14.45 186.02 ± 13.88 0.0441 168.46 ± 10.55 142.61 ± 11.52 0.0869 198.80 ± 9.46 165.89 ± 9.43 0.0084 

Oils & Fat (g) 8.43 ± 0.51 10.86 ± 0.67 0.0024 7.50 ± 0.51 8.16 ± 0.79 0.4779 7.99 ± 0.37 9.62 ± 0.53 0.0093 

Beverages (g) 93.16 ± 14.71 241.96 ± 27.02 < .0001 73.00 ± 8.61 147.27 ± 16.67 < .0001 83.38 ± 8.68 198.48 ± 16.39 < .0001

Seasoning (g) 35.68 ± 2.45 48.03 ± 3.55 0.0061 31.00 ± 2.27 38.43 ± 5.31 0.2084 33.49 ± 1.70 43.61 ± 3.08 0.0056 

Others (g) 0.13 ± 0.08 0.10 ± 0.02 0.7214 0.22 ± 0.15 0.11 ± 0.05 0.4880 0.17 ± 0.08 0.11 ± 0.03 0.4436 

1) Mean ±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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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01 g, 1,645.92 g으로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

해 유의적으로 높은 식품 섭취를 보였다 (p < 0.0001). 또

한 채소류 (p = 0.0035), 육류 (p = 0.0007), 유지류 (p =

0.0024), 음료류 (p < 0.0001) 및 양념류 (p = 0.0061) 섭취

량의 경우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난 반면, 우유 및 유제품류 (p = 0.0441)의 경우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섭취량

을 나타내었다. 여학생의 경우 12~14세군과 15~18세군에

서 1일 식품 섭취량은 각각 1,225.33 g, 1,203.66 g으로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음료류 (p < 0.0001)

의 섭취에서는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해 유의적으

로 높았으며, 곡류 (p = 0.0001) 및 버섯류 (p = 0.0379)의

경우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섭

취량을 보였다. 남녀를 합친 전체대상자에서 12~14세군과

15~18세군의 1일 식품 섭취량은 각각 1,322.50 g, 1,442.49

g으로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결

과를 보였다 (p = 0.0022). 또한 채소류 (p = 0.0386), 육류

(p = 0.0099), 유지류 (p = 0.0093), 음료류 (p < 0.0001) 및

양념류 (p = 0.0056)의 경우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

해 유의적으로 높은 섭취량을 보인 반면, 우유 및 유제품류

(p = 0.0084)의 섭취에서는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

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식품군별 섭취 가짓수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연령에 따라 식품군별 섭취 가짓

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12~14세군과 15~18세군에서 1일 섭취한 식품 가짓

수는 각각 32.59개, 32.81개로 군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육류 (p = 0.0122)와 음료류 (p < 0.0001)의

경우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해 섭취 가짓수가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우유 및 유제품류 (p = 0.0238)의

경우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

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12~14세군과 15~18세군에서 1일

섭취한 식품 가짓수는 각각 33.50개와 32.70개로 군간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음료류 (p = 0.0003)에서

는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섭취

가짓수를 보였으며, 유지류 (p = 0.0249)의 경우 15~18세

군이 12~14세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섭취 가짓수를

보였다. 남녀를 합친 전체대상자에서 12~14세군과 15~18

세군의 1일 섭취한 식품 가짓수는 각각 33.00개와 32.76개

로 두군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음료류 (p

< 0.0001)의 경우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해 유의적

으로 높은 섭취 가짓수를 보인 반면, 우유 및 유제품류 (p =

0.0253)에서는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해 유의적으

로 낮은 섭취 가짓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Food scores from each food group of the subjects

Sex Total (n = 1,555)

Boys (n = 836)

p value

Girls (n = 719)

p value
12 ~ 14 y

 (n = 822)

15 ~ 18 y

 (n = 733)
p value12 ~ 14 y

 (n = 450)

15 ~ 18 y

 (n = 386)

12 ~ 14 y

 (n = 372)

15 ~ 18 y

 (n = 347)

Total food 32.59 ± 0.751) 32.81 ± 0.68 0.8247 33.50 ± 0.75 32.70 ± 0.96 0.4593 33.00 ± 0.55 32.76 ± 0.61 0.7519 

Cereals 4.60 ± 0.13 4.43 ± 0.12 0.3441 4.56 ± 0.12 4.57 ± 0.17 0.9526 4.58 ± 0.09 4.50 ± 0.10 0.4953 

Potato & Starches 0.71 ± 0.04 0.69 ± 0.05 0.7600 0.68 ± 0.05 0.65 ± 0.04 0.5933 0.70 ± 0.04 0.67 ± 0.03 0.5635 

Sugars & Sweetners 1.44 ± 0.07 1.35 ± 0.06 0.2390 1.70 ± 0.06 1.59 ± 0.07 0.2593 1.56 ± 0.05 1.46 ± 0.04 0.1186 

Pulses 0.85 ± 0.05 0.83 ± 0.05 0.6871 0.82 ± 0.05 0.76 ± 0.05 0.3739 0.84 ± 0.04 0.79 ± 0.04 0.3874 

Nuts & Seeds 1.03 ± 0.07 1.03 ± 0.08 0.9960 1.08 ± 0.08 1.02 ± 0.08 0.5665 1.06 ± 0.06 1.03 ± 0.06 0.7165 

Vegetables 8.26 ± 0.24 8.35 ± 0.20 0.7604 8.26 ± 0.23 7.98 ± 0.27 0.3828 8.26 ± 0.17 8.18 ± 0.17 0.7435 

Fungi & Mushrooms 0.43 ± 0.05 0.48 ± 0.04 0.3399 0.54 ± 0.05 0.49 ± 0.06 0.5274 0.48 ± 0.04 0.49 ± 0.04 0.8555 

Fruits 1.12 ± 0.09 0.98 ± 0.10 0.3002 1.21 ± 0.09 1.54 ± 0.17 0.0864 1.16 ± 0.06 1.24 ± 0.10 0.5271 

Meats 1.80 ± 0.07 2.06 ± 0.09 0.0122 1.97 ± 0.08 1.89 ± 0.09 0.4478 1.88 ± 0.06 1.98 ± 0.06 0.1596 

Eggs 0.69 ± 0.03 0.72 ± 0.03 0.5677 0.68 ± 0.03 0.66 ± 0.03 0.7090 0.69 ± 0.02 0.69 ± 0.02 0.8217 

Fish & Shellfishes 1.79 ± 0.10 1.86 ± 0.11 0.6412 1.90 ± 0.10 1.64 ± 0.10 0.0675 1.84 ± 0.07 1.76 ± 0.08 0.4518 

Seaweeds 0.74 ± 0.05 0.67 ± 0.05 0.2919 0.77 ± 0.05 0.74 ± 0.05 0.7205 0.76 ± 0.04 0.70 ± 0.04 0.3328 

Milks 1.05 ± 0.05 0.90 ± 0.05 0.0238 1.03 ± 0.05 0.98 ± 0.06 0.4838 1.04 ± 0.04 0.94 ± 0.04 0.0253 

Oils & Fat 1.98 ± 0.07 1.95 ± 0.06 0.6938 2.08 ± 0.06 1.88 ± 0.06 0.0249 2.03 ± 0.05 1.92 ± 0.04 0.0888 

Beverages 0.54 ± 0.05 0.88 ± 0.06 < .0001 0.55 ± 0.05 0.82 ± 0.06 0.0003 0.54 ± 0.03 0.85 ± 0.04 < .0001

Seasoning 5.47 ± 0.14 5.53 ± 0.13 0.7543 5.58 ± 0.15 5.39 ± 0.17 0.4035 5.52 ± 0.11 5.47 ± 0.11 0.7242 

Cooked & Processed food 0.08 ± 0.02 0.10 ± 0.02 0.3579 0.09 ± 0.02 0.11 ± 0.02 0.4604 0.08 ± 0.01 0.10 ± 0.01 0.2210 

1) Mean ±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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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별 일상식사의 식품구성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연령에 따라 끼니별 식품 섭취량,

음식 및 식품의 가짓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6에 제

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점심식사와 저녁식사의 식품 섭

취량이 연령군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점심 (p <

0.0001)과 저녁 (p = 0.0012)에서 모두 15~18세군이 12~14

세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식품 섭취량을 보였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아침식사와 점심식사에서 섭취한 식품의

가짓수가 연령군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아침 (p =

0.0468)과 점심 (p = 0.0307)에서 모두 15~18세군이 12~14

세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식품 섭취 가짓수를 보였다.

남녀를 합친 전체대상자에서 12~14세군의 경우 아침, 점

심, 저녁 및 간식의 섭취량이 각각 186.89 g, 322.25 g,

344.26 g, 469.04 g으로, 15~18세군의 186.55 g, 385.42 g,

412.05 g, 458.46 g과 비교시 15~18세군의 점심 (p <

0.0001) 및 저녁 (p = 0.0049)의 식품 섭취량이 12~14세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의 음식 가짓수는 12~14세군에서 2.74종, 3.79종,

3.76종, 3.27종, 15~18세군에서 2.51종, 3.65종, 3.85종, 3.14

종으로 연령군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끼니별 식품 가짓

수를 분석한 결과 12~14세군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및 간

식에서 각각 8.48종, 16.67종, 12.69종, 6.20종, 15~18세군에

서는 각각 7.60종, 15.60종, 13.99종, 5.90종으로 15~18세군

의 저녁식사 섭취 식품 가짓수가 12~14세군에 비해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249).

성별, 연령별 식사 섭취 다양성 평가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연령에 따른 식품군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12~14세군과

15~18세군에서 식품군점수는 각각 4.44점과 4.37점으로

Table 6. The variety and food intakes of meal in the subjects

Sex Total (n = 1,555)

Boys (n = 836)

p value

Girls (n = 719)

p value
12 ~ 14 y

 (n = 822)

15 ~ 18 y

 (n = 733)
p value12 ~ 14 y

 (n = 450)

15 ~ 18 y

 (n = 386)

12 ~ 14 y

 (n = 372)

15 ~ 18 y

 (n = 347)

Food intakes of meal      

 Breakfast 205.89 ± 9.111) 213.24 ± 11.57 0.6037 165.03 ± 8.89 155.36 ± 10.24 0.4665 186.89 ± 6.80 186.55 ± 7.58 0.9714 

 Lunch 334.92 ± 13.88 438.60 ± 18.98 < .0001 308.71 ± 11.08 322.80 ± 16.40 0.4455 322.25 ± 9.71 385.42 ± 13.30 < .0001

 Dinner 373.17 ± 21.22 491.22 ± 28.56 0.0012 312.12 ± 18.84 319.01 ± 16.09 0.7786 344.26 ± 14.80 412.05 ± 17.86 0.0049 

 Snack 494.93 ± 23.96 502.85 ± 31.70 0.8377 439.48 ± 23.12 406.49 ± 21.04 0.2507 469.04 ± 17.97 458.46 ± 20.67 0.6841 

Number of dishes

 Breakfast 2.81 ± 0.11 2.66 ± 0.14 0.3844 2.65 ± 0.13 2.34 ± 0.15 0.1241 2.74 ± 0.09 2.51 ± 0.11 0.0855 

 Lunch 3.72 ± 0.13 3.68 ± 0.13 0.8529 3.87 ± 0.11 3.61 ± 0.13 0.1293 3.79 ± 0.09 3.65 ± 0.10 0.3188 

 Dinner 3.88 ± 0.16 3.93 ± 0.15 0.8229 3.62 ± 0.15 3.76 ± 0.15 0.5131 3.76 ± 0.11 3.85 ± 0.11 0.5551 

 Snack 3.23 ± 0.11 2.97 ± 0.14 0.1389 3.31 ± 0.14 3.35 ± 0.15 0.8221 3.27 ± 0.10 3.14 ± 0.10 0.3464 

Number of foods

 Breakfast 8.37 ± 0.41 8.03 ± 0.49 0.5915 8.63 ± 0.56 7.08 ± 0.54 0.0468 8.48 ± 0.35 7.60 ± 0.37 0.0609 

 Lunch 16.20 ± 0.72 15.79 ± 0.69 0.6429 17.24 ± 0.65 15.38 ± 0.72 0.0307 16.67 ± 0.54 15.60 ± 0.52 0.1128 

 Dinner 13.09 ± 0.59 14.08 ± 0.51 0.2243 12.21 ± 0.59 13.88 ± 0.61 0.0554 12.69 ± 0.39 13.99 ± 0.40 0.0249 

 Snack 6.06 ± 0.35 6.10 ± 0.42 0.9440 6.37 ± 0.43 5.65 ± 0.39 0.1933 6.20 ± 0.28 5.90 ± 0.29 0.4398 

1) Mean ± SE

Table 7. Distribution of dietary diversity score (DDS) of the subjects

Sex Total (n = 1,555)

Boys (n = 836)

p value

Girls (n = 719)

p value
12 ~ 14 y

 (n = 822)

15 ~ 18 y

 (n = 733)
p value12 ~ 14 y

 (n = 450)

15 ~ 18 y

 (n = 386)

12 ~ 14 y

 (n = 372)

15 ~ 18 y

 (n = 347)

DDS

 0 ~ 4 51.851) 49.69 0.0404 48.39 56.11 0.1837 50.29 52.60 0.0524

 5 31.18 38.85 34.23 30.73 32.56 35.18

 6 16.97 11.45 17.38 13.16 17.16 12.22

 Mean 4.44 ± 0.062) 4.37 ± 0.06 0.3770 4.43 ± 0.07 4.27 ± 0.07 0.1017 4.44 ± 0.05 4.33 ± 0.05 0.0727 

1) % 2) Mean ±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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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식품군점수의 분포

를 분석한 결과 12~14세군에서 식품군점수 = 6인 대상자

의 비율이 16.97%로 15~18세군의 11.45%에 비해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404). 여학생의 경우 12~14세

군과 15~18세군에서 식품군점수는 각각 4.43점과 4.27점

으로 군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식품군점수의

분포에서도 12~14세군과 15~18세군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남녀를 합친 전체대상자에서 12~14세군과 15~

18세군의 1일 섭취한 식품군점수는 각각 4.44점과 4.33점

으로 두군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식품군점

수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12~14세군의 17.16%가 6가지 주

요 식품군을 기준 분량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18세군의 경우 12.22%의 대상자에서만 6가지 주요 식

품군을 기준 분량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24).

연구대상자들이 섭취한 식품들을 여섯 가지 주요식품군

GMVFDO (grain, meat, vegetable, fruit, dairy and oil)로

분류한 후 이들 식품군의 조합에 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12~14세군과 15~18

세군에서 첫 번째로 빈도가 높은 패턴은 각각 GMVFDO

= 111111, GMVFDO = 111011로 15~18세 남학생에서는

식사 내에 과일류를 최소기준 이상 섭취하지 않는 대상자

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14세 남학생의

경우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빈도가 높은 패턴이 GMVFDO =

111011, 111110이었으나, 15~18세 남학생의 경우 GMVFDO

= 111111, 111001로 남학생 안에서 12~14세군과 15~18세

군간 식사의 구성이 약간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12~14세군과 15~18세군에서 첫 번째로 빈도가 높은

패턴은 GMVFDO = 111111이었으며, 12~14세군의 경우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 패턴이 GMVFDO =

111110, 111011, 15~18세군의 경우 GMVFDO = 111001,

111011로 15~18세 여학생의 경우 과일류와 우유 및 유제

품을 그들의 식사 내 최소기준 이상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12~14세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합

친 전체대상자에서 12~14세군의 경우 첫 번째로 빈도가

높은 패턴이 GMVFDO = 111111 (17.16%)이었으나, 15~

18세군의 경우 GMVFDO = 111011 (14.66%)로 나타나,

15~18세군의 경우 12~14세군에 비해 식사 내에 과일류를

최소기준 이상 섭취하지 않는 대상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국가 단위 대규모의 데이터 (2010~2012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

로 성별 연령군에 따라 영양소 섭취, 식품 섭취의 다양성

(식품군별 섭취량, 식품군별 섭취 식품 가짓수, 식사별 섭

취량, 섭취 음식 가짓수, 식품 가짓수, 식품군점수 및 주요

식품군 섭취패턴)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대하여 살펴

보면 본 연구에서 성별 연령군에 따른 식습관에 대해 분석

한 결과, 15~18세군의 경우 12~14세군에 비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아침 결식자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

으며, 영양교육 경험자의 비율은 유의적으로 낮았고, 1일 1

회 이상 외식을 하는 대상자의 비율은 높은 결과를 보였다.

아침 결식은 전반적인 영양소 섭취량의 감소를 야기할 뿐

만 아니라 전체적인 식사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며,18 특히

Table 8. Distribution of food group intake pattern (GMVFDO)1) of the subjects

Rank

Sex Total (n = 1,555)

Boys (n = 836) p value
12 ~ 14 y

 (n = 822)

15 ~ 18 y

 (n = 733)12 ~ 14 y

 (n = 450)

15 ~ 18 y

 (n = 386)

12 ~ 14 y

 (n = 372)

15 ~ 18 y

 (n = 347)

1 111111 16.972) 111011 18.61 111111 17.38 111111 13.16 111111 17.16 111011 14.66 

2 111011 15.03 111111 13.77 111110 13.19 111001 10.81 111011 13.53 111001 12.44 

3 111110 10.19 111001 11.45 111011 11.70 111011 9.88 111110 10.99 111111 12.22 

4 111010 9.16 111110 9.91 111010 8.07 111101 8.77 111010 9.23 111110 8.91 

5 111001 9.13 111101 7.72 111000 7.29 111100 8.27 111001 7.17 111101 8.20 

6 111000 6.56 111010 6.80 111101 6.41 111110 7.70 111000 6.89 111010 7.01 

7 111100 5.69 111000 6.79 101110 6.06 111010 7.28 101110 5.86 111000 6.07 

8 101010 4.71 111100 4.17 111100 5.67 111000 5.18 111101 5.29 111100 6.02 

9 101110 4.37 101010 2.52 111001 4.81 101111 4.20 111100 4.77 101111 3.24 

10 111101 4.03 101000 2.45 101010 3.65 101100 3.16 101010 4.23 101010 2.69 

1) GMVFDO: grains, meats, vegetables, fruits, dairys, fats and oils food group, 1: food group(s) present, 0: food group(s) absent, For

example, GMVFDO = 111111 denotes that all food group (grains, meats, vegetables, fruits, dairys, fats and oils food group) were

consumed.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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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9 또한 아

침결식을 하는 경우 주의집중력의 감소와 함께 우울 경향

의 증가, 자아존중감의 감소가 야기되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20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학년이 증가함

에 성장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적극적인 영양소 공급 및 바

람직한 식습관의 확립을 위해 아침식사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으나, 방과 후 과외학습으로 인한 수면시간의 감소,

이른 등교시간으로 인한 아침시간의 부족으로 상급학교

로 진학함에 따라 아침결식율도 증가하게 된다.21 본 연구

에서 활용한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아침 결식의 이

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그 원인에 대하

여 논하기는 어렵지만, 학생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

침결식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고한 여러 선행연

구11,22를 고려하여 볼 때 추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침

결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상 맞춤별 영양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정책의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외식 빈도를 분석한 결과 1일 1회 이상 외식

을 한 대상자의 비율이 12~14세군에서는 21.60%, 15~18

세군에서는 49.7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외식

변수의 경우, 조사시 매식 (배달음식, 포장음식 포함), 급식,

종교단체 제공음식 등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되었는데, 우

리나라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100% 학교급식을 실

행하고 있기 때문에 1일 1회 이상 외식자의 비율이 높게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

면 1일 1회 이상 외식자의 비율이 12~18세에서 36.7%로 전

생애주기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5 청소년의 외식에 관련

된 요인 및 외식의 섭취 실태 등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하

여 15~18세군에서 12~14세군에 비해 외식의 빈도가 높은

정확한 원인에 대하여 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외식의 섭취 패턴은 영양소 섭취 및 건강문제와 밀접한 관

련성이 있어, 외식이 가정식에 비해 총 열량, 지방, 나트륨

등의 공급이 좀더 높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23,24를 고려하

여 볼 때, 추후 청소년 특히 15~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외식 관련 영양교육 및 청소년의 외식 관련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해

영양교육 및 상담의 수혜 경험이 적었다. 이와 관련하여 관

련된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인데, 이는 대학

입시에 따라 학업에 많은 부분의 시간을 투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경험이 적었을 가능성

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영양교육이 아침식사의 섭취 및 빈도 증가, 가공식

품의 섭취 빈도 감소, 바람직한 식품 선택의 증가와 같은

식습관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25-27 특히 영양

교육으로 인하여 지식의 습득, 인식 및 행동의 변화까지 야

기된다면 올바른 식습관의 확립으로 인하여 성인기 이후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성별 12~14세군과 15~18세군에서 1일 섭취

한 열량을 분석한 결과 12~14세 남학생은 2,296.81 kcal

(에너지 필요추정량 (2,400 kcal)의 95.70%), 15~18세 남

학생은 2,517.82 kcal (에너지 필요추정량 (2,700 kcal)의

93.25%)로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

은 열량 섭취량을 보였다. 그러나 여자에서는 12~14세군이

1,974.28 kcal (에너지 필요추정량 (2,000 kcal)의 98.71%),

15~18세군은 1,865.27 kcal (에너지 필요추정량 (2,000

kcal)의 93.26%)로 연령군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대상자 중 15~18세 여학생의 경우 12~14

세 여학생과 동일한 양의 에너지 필요추정량이 설정되어

있지만, 오히려 12~14세일 때보다 15~18세일 때 열량 섭

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 = 0.0671).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원시자

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식사량을

감소한다던가, 단식과 같은 체중조절 행위를 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또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경우 체중조절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28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볼 때 본 연구에

서 15~18세 여학생의 열량 섭취량 저하의 문제는 이러한

체형에 대한 관심 및 행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자 청소년의 열량 섭취량이 에너

지 필요추정량의 93.26~98.71%로 많이 부족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5에 의하면 12~18세

여학생에서 에너지 필요추정량 대비 초과 (125% 이상)되

게 먹는 대상자의 비율이 25.4%, 에너지 필요추정량 대비

미달 (75% 미만)되게 먹는 대상자의 비율이 31.8%로 열량

섭취 불균형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여학생을

대상으로 적절한 섭취 열량의 기준, 열량 섭취 조절의 바람

직한 방법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한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부터의 섭

취 열량을 분석한 결과, 12~14세군은 63.67 : 14.22 : 22.19,

15~18세군은 61.82 : 14.60 : 23.59로 15~18세군은 12~14

세군에 비해 탄수화물로부터 섭취하는 열량은 유의적으

로 낮은 반면, 지방으로부터 섭취하는 열량은 유의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29에서 제시하는

3~18세 아동 및 청소년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

비율인 55~70 : 7~20 : 15~30 범위 안에는 포함되는 수준

이나, 전반적으로 지방의 경우 섭취 열량이 높은 편에 속하

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식품군별 섭취량 분석 결과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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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생각해 볼 때, 15~18세군의 경우 12~14세군에 비해

지방의 함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육류, 유지 및 지방류의 섭

취가 유의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경

우 과다한 섭취시 고혈압, 심장순환기계질환, 일부 암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우리나

라 청소년 (12~18세)에서 지방 에너지 적정 비율의 상한선

(30%)을 넘는 대상자의 비율이 17.4%로 나타나5 지방 공

급 식품 및 적절한 섭취량과 같은 바람직한 지방 섭취 방법

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군별 섭취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본 연구대상자 중

15~18세군은 12~14세군에 비하여 음료류의 섭취량 및 섭

취 가짓수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15~

18세 여학생의 경우 12~14세 여학생과 총 식품 섭취량에

서는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음료류의 섭취

량은 12~14세 여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아 (73.00 g vs.

147.27 g), 음료류의 섭취량 증가가 다른 식품군에서의 섭

취 감소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초·

중·고등학생의 음료 섭취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탄산음료의 섭취량 및 탄산음료로부터 섭취하는 열

량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고

등학생의 경우 비섭취 고등학생에 비해 칼슘 및 비타민 C

와 같은 미량영양소 섭취의 질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30 이와 같은 선행연구 및 본 연구결과를 미루어봤을 때,

음료류의 과다 섭취는 미량영양소의 섭취 감소를 동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는 15~18세 청소년에서 좀

더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추후 청소년에서 세분화된 음료류의 섭취 실태, 음료 섭

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5~18세군의 우유 및 유제품의 섭

취량 및 섭취 가짓수가 12~14세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

은 결과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 빈도, 섭취량 및 기호도 등을 살펴본 선행연

구31에서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우유의 섭취 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흰 우유의 섭취 빈도가 유의적

으로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우유는 칼슘 이외에도 단백질,

기타 무기질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그 해당 영양

소의 특성으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권장되는 식품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15~18세군의 경

우 우유의 질적, 양적 섭취가 12~14세군에 비해 낮은 것으

로 나타나, 청소년 특히 15~18세 학생에서 우유 및 유제품

류 섭취와 관련된 주요 특성 및 인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식사는 다양한 식품과 음식 섭취를

통해 인체가 필요로 하는 많은 영양소나 건강기능성분을

공급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균형된 식사는 적절한 성

장 및 만성질환 발생 예방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32,33

여러 나라에서 균형된 영양소 섭취와 영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식품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성별 12~14세군과 15~18세군간 식사의 다양

성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에서 12~14세군이 15~18세군에

비해 식품군 점수가 6점 (만점)인 대상자의 비율이 유의적

으로 높았으며, 남녀를 합친 전체대상자에서 12~14세군의

경우 첫 번째로 빈도가 높은 패턴이 GMVFDO = 111111

(17.16%)이었으나, 15~18세군의 경우 GMVFDO = 111011

(14.66%)로 나타나, 15~18세군의 경우 12~14세군에 비해

식사 내에 과일류를 최소기준 이상 섭취하지 않는 대상자

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15~18세 청소년들은 12~14세 청소년들에 비해

다양하지 못한 식품 섭취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Vyncke 등의 연구34에

의하면 식사의 질 지수 중 하나인 Diet Quality Index가 혈

중 25-hydroxyvitamin D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성을 보였

다고 하였으며, 청소년에서 식사의 다양성을 측정할 수 있

는 식사의 질 지표가 endothelial function의 주요 마커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35 본 연구에서는 식사의 다양성 지표

와 혈중 바이오마커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지 못하였기 때

문에, 이와 같은 관련성을 도출하기는 어려우나, 선행연구

에 따르면 성인기 이전 청소년기에 이미 식사의 다양성에

따라 체내 대사가 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

후 성인기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청소년기 해당 시기의 특

성에 맞춘 식사 섭취 다양성에 관한 영양교육 및 영양관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영양소 및 식사 다양성은 24시간 회상

법 조사로부터 도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식품

섭취 상태를 반영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수 있으며, cross-

sectional design으로 원인-결과를 정확히 도출하기는 어려

울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식사의 질 또는 식사의 다양성 정

도가 청소년들에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체내 대사 및 신

체계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식사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식품

군별 섭취량 및 섭취 가짓수, 식품군점수 및 식품군별 섭취

패턴 이외에도 끼니별 식사 양, 음식 및 식품의 가짓수 등

을 분석하였는데, 끼니별 식사에 대한 조사에서는 의미있

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끼니별 식사

양, 음식 및 식품의 가짓수와 같은 양적 지표를 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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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음식 (예; 패스트푸드, 편의식품 등) 및 조리법의

종류 등과 같은 끼니별 식사 구성 및 섭취 패턴 등과 같은

질적 지표를 분석하여, 좀더 청소년기의 식사 다양성에 대

한 체계화된 평가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요 약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국가단위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

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군에 따른 식사 섭취의

다양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식습관 조사 결과 12~14세군의 경우 아침결식자의 비

율이 13.54%로 15~18세군의 23.16%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p < 0.0001),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

에서 모두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영양교육 수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14세군이 18.07%로 15~18세군의 11.49%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p = 0.0020), 남학생

과 여학생에서 모두 같은 양상을 보였다.

2. 영양 밀도 분석 결과 15~18세군은 12~14세군에 비해

지방의 섭취 밀도가 높은 반면 (p = 0.0069), 탄수화물의

섭취 밀도는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p = 0.0063). 또한

영양소별 밀도는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 여학생

의 경우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해 지방의 섭취 밀도

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p = 0.0494), 남학생의 경

우 15~18세군의 비타민 B1 (p = 0.0324), 나이아신 (p =

0.0227) 및 나트륨 (p = 0.0344)의 섭취 밀도가 12~14세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식품군별 섭취량 분석 결과 15~18세군이 12~14세군

에 비해 채소류 (p = 0.0386), 육류 (p = 0.0099), 유지류 (p

= 0.0093), 음료류 (p < 0.0001) 및 양념류 (p = 0.0056)에

서 유의적으로 높은 섭취량을 보인 반면, 우유 및 유제품류

(p = 0.0084)의 섭취에서는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

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음료류의 경우 남학생

(p < 0.0001)과 여학생 (p < 0.0001)에서 모두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섭취량을 보였다.

4. 섭취한 식품 가짓수를 분석한 결과 12~14세군과 15~

18세군의 1일 섭취한 식품 가짓수는 각각 33.00개와 32.76

개로 두군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음료류

(p < 0.0001)의 경우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해 유의

적으로 높은 섭취 가짓수를 보인 반면, 우유 및 유제품류

(p = 0.0253)에서는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해 유의

적으로 낮은 섭취 가짓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료류의 경우 남학생 (p < 0.0001)과 여학생 (p < 0.0001)

에서 모두 15~18세군이 12~14세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

은 섭취 가짓수를 보였다.

5. 식품군점수를 분석한 결과, 12~14세군과 15~18세군

의 1일 섭취한 식품군점수는 각각 4.44점과 4.33점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2~14세 남학

생에서 식품군점수 = 6인 대상자의 비율이 16.97%로 15~

18세 남학생의 11.45%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404).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15~18세 청소년의 경우 12~14

세 청소년에 비하여 식품군 섭취의 측면에서 식사의 다양

성 저하의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제안할 수 있으며, 본 연

구는 향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식품 섭취의 중요

성 및 섭취 방법 등에 대한 세분화된 영양교육시 기초자료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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